
영상으로 써내려간 대한민국의 역사

전시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기획전시장-2(B1)

전시기간   2017. 5. 31. ~ 2018. 12. 31.

전시·상영   월요일 ~ 금요일, 10시 ~ 17시(무료입장, 공휴일 휴무)

상영·내용   �▣ 방송체험 중계차 운영 

▣ 대한늬우스 연혁관 

▣ 대한늬우스 영상관 

▣ 대한늬우스 상영관

- 대한늬우스 변천사(12분)

- 계기별 시대별 영상(8분)

: �호국보훈(6월), 피서(7월), 광복(8월), 추석(9월), 

단풍놀이(10월), 결혼풍속(11월), 월동준비(12월)

▣ KTV 상영관

- �UHD카메듀서의 영상미학(10분), UHD 영상미학(5분), 

KTV 홍보 영상물(5분), 옛길 시간을 걷다(5분)

관람문의    ☎ 044)864-8150

오시는 길    세종시 다솜3로 66, 호수공원 인근 대통령 기록관 옆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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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아시나요?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상영관> 전시·상영 안내

대한뉴스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11월,  

공보처 공보국 영화과에서 제작한 ‘대한전진보’로부터 시작

됩니다.

이후 1952년부터 ‘대한뉴-스’, ‘대한늬우스’, ‘대한뉴우스’, 

‘대한뉴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4년 2040호를 

끝으로 제작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KTV가 개국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뉴스는 ‘시대의 기록자’이자 ‘정부의 대변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했다는 역사적 

가치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KTV 국민방송의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영상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이해하고, 삶과 기억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상영관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상영관 관람 안내도

 KTV 상영관

KTV 국민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곳입니다. KTV의 소개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UHD로 촬영한 카메듀서의 영상 

미학 등 KTV의 현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영목록

KTV의 역사와 방송현황,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옛길 시간을 걷다 등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상영관

과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관람했던 <대한늬우스>의 추억의 공간을 

재현하여 KTV가 보유한 대한뉴스 영상을 시대와 계기별로 다양하게  

상영합니다.

 상영목록

대한뉴스 변천사,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주요 뉴스(마릴린 

먼로의 방한, 월남파병, 쌀 막걸리 생산, 서울올림픽대회, 남북 동시 UN 

가입 등)

 대한늬우스 연혁관

KTV의 역사가 곧 대한뉴스의 역사입니다. 이곳에서는 1940년대  

대한뉴스를 시작으로, 2014년 세종시에 자리 잡은 KTV 국민방송의 

오늘날까지를 대한뉴스 연표와 함께 소개합니다. 

 대한늬우스 영상관

이곳에서는 우리 역사를 총 3기로 구분(40년대~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90년대)하여 대한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한뉴스 영상과 기록사진을 시대별로 엄선하였습니다.

방송체험 중계차

현장에서 사용했던 SD 방송 중계차를 설치하여 촬영과 편집, 

송출 과정 등 방송 전반의 모든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➊ 대한늬우스 연혁관

➋ 대한늬우스 영상관

➌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상영관

➍ KTV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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